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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주요 종목 동향 

 

글로벌증시가 고유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와 신용위기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들 악재가 시장을 지배하

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장세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외국인은 17일 

연속 순매도를 기록하면서 장세를 보는 시각이 여전히 부정적임을 드러냈다. KOSPI지수가 1,700선 밑으로 떨어

지면서 일부 매물 규모가 줄었지만,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 및 경기 상황이 현재보다 악화되면 언제든지 매도 

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위안거리는 되지 못할 전망이다.  

 

전일 지수가 낙폭을 줄이기는 했지만 프로그램으로 인한 낙폭만회라는 점에서 상황에 대한 변화를 논하기는 이른 

시점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늘어난 매수차익잔고 규모가 1조원 이상이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은 

장세에 약이 될 수도,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는데, 장세가 긍정적일 경우 약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반대일 

경우 외국인 매도와 맞물려 매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경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최근 시장 주도주 역할을 했던 종목의 주가가 경기선으로 불리는 120일 이동평균선(혹은 200일 이동평균선)까지 

밀려나면서 추세에 대한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다. 현대차와 삼성전자 등의 종목은 12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가 

되고 있거나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종목별로 주요 지지선인 경기선을 이탈할 경우 조

정이 길어질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이동평균선은 이들 종목의 주도주 부활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불씨가 될 전망이다. 특히 장세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들 종목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무게를 

감안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들 종목의 향후 움직임은 불리한 추세를 형성하고 있는 지수의 향후 방향성을 타

진할 수 있는 힌트가 될 전망이다.  

 

12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 되고 있는 삼성전자  120일과 200일 이동평균선에 위치한 현대차 주가 

  

자료: 굿모닝신한증권 

  수급변화에 따른 종목별 위험 점검 

최고:91,400 (2008/05/16일)

최저:65,900 (2008/03/13일)

최고:764,000 (2008/05/15일)

최저:543 000 (2008/03/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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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여건 악화에 따른 종목별 위험 점검  

 

해외변수가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치면서 발표되는 국내 경기지표도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전일 발표된 6월 

소비자물가지수가 5.5%를 넘어섰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가격인상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물가 상승과 소비위축 등 해외변수의 부정적인 여파가 국내경기에 파급되면서 지수를 짓누르는 양상은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이와 더불어 수급여건에 변화의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 변화의 조짐이라고 해서 외국인이나 기관 중심의 근본적인 

수급변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투자가의 수급여건이 변화될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개인투자가는 최근 지

수가 하락할 때마다 프로그램과 더불어 매수에 나서면서 외국인의 매물을 소화하였다. 그런데 6월 25일 이후 매

수세가 급격하게 줄어들더니 급기야 6월 30일과 7월 1일 양일간 3,930억원의 주식을 팔아 치웠다. KOSPI 지수

가 1,700선 아래로 떨어져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법한데, 되려 매도로 일관하는 모습이다.  

 

개인투자가가 매도로 돌아선 이유는 분명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을 수

도 있고, 향후 경기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바탕으로 매도에 나섰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추정은 고객예탁금 추

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최근 고객 예탁금 추이를 살펴보면 꾸준히 감소하면서 장세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이 

확산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고객 예탁금 감소와 더불어 신용잔고와 미수금 감소 추이 역시 개인투자가의 수급을 대변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서 미수금과 신용잔고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인데, 신용으로 매수했던 종목의 주가가 하락하

면서 생긴 현상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향후 지수가 상승세로 반전하지 못할 경우 신용으로 매수한 종목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이때는 증거금이 부족한 만큼 자금을 채우거나 해당 종목을 처분해야 한다. 이럴 경우 관련 

종목은 매물압박으로 인해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주가의 하락은 재차 증거금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신용잔고가 많은 종목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관과 외국인 보유가 많은 종목도 주가가 추가로 하락할 경우 로스컷(손절매)에 따른 주가하락 가능성이 상존하

고 있다는 점에서 경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종목의 추세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보유 종목에 대한 

위험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판단이다. 특히 추세가 무너진 종목을 매수할 때에는 이전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KOSPI와 고객예탁금 추이 신용잔고와 미수금 추이 

  

자료: 증권선물거래소, 굿모닝신한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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